
 

 

 

 

 

  

 

 
 
 
 
 
 

202.52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욕주가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인 주에서 가장 낮은 감염률을 보이는 주로 바뀌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잘 통제하고 있는 주에 해당함에 따라,  

 

주지사가 뉴욕주 재개에 신중하고 점차적인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착수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덜 신중한 접근법을 취한 다른 주들은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을 겪고 있음에 따라, 

 

비즈니스 소유자와 지방 정부는 우리의 안전한 재개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공중 보건 요건을 시행해야 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하고 비상사태 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기 위해 행정부 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 명령 일부터 2020년 8월 15일 토요일까지 일시 정지, 개정 또는 지시합니다. 

 

• 주류 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에서 구내 주류 서비스를 허가하고 음식을 팔아야 한다는 

라이선스 조건이 요청된 모든 비즈니스가 주류 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 아래에서 

라이선스의 음식 판매 요건을 충족해 주며 주류 서비스가 주류를 제공받은 각 개인에 의한 음식 

구매와 동반되었을 때에만 구내 섭취 또는 외부 섭취를 위한 주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주류 관리법의 모든 조항. 주류 관리청의 의장은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합당한 지침을 

공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16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 


